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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매체 자료에 근거하여 1960년대에 활동한 한국 패션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이들의 행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체 자료에 

근거하여 새롭게 발굴된 1960년대 디자이너들은 누구인가이다. 둘째, 1950년대에 활동한 제1세대 디자이너들

에게 사사를 받아 데뷔한 디자이너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패션사적 행보는 어떠했는가이다. 셋째, 예술학과

인문학을 전공한 디자이너는 누구이며 이들과 기존 디자이너들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이다. 넷째, 1960년대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활동한 디자이너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가이다. 다섯째, 매체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추출된 디자이너들의 행보는 무엇이며, 선행연구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밝혀진 패션

사적 오류와 사실은 무엇인가이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해결을 위해 인쇄 매체 자료인 신문자료 총 244편, 여원 181편, 여상 158편을 비교 분석하여 

근거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본고는 기초자료를 매체별로 1차 분류하고 이를 연대별, 디자이너별로 

심층 분석한다. 매체 자료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48명의 1960년대 데뷔 디자이너와 40개의 양장점 혹은 브랜

드가 추출되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는 1950년대와 다르게 국내 · 외의 패션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받은

디자이너들과 더불어 인문학, 회화, 조각, 연극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닌 디자이너들이 출현하였고 사회적 환경

이 반영된 디자이너들의 행보가 다각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파리 패션의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되었다. 또

한, 이 시기는 1950년대부터 활동한 제1세대 디자이너, 1960년대를 이끌어나간 제2세대 디자이너, 1970년대

를 주도할 제3세대 디자이너가 함께 한국 근현대패션의 시스템을 정립한 시기였다.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패션시스템을 정립한 1960년대 한국 패션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행보를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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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중반 한국 패션디자이너 연구는 1950년

대에 명동에서 활동한 한동식(한양장점), 오송죽과 

심명언(송옥양장점), 서수연(아리사양장점), 김경희

(마드모아젤), 이종천(살롱 드 모드)이 연구된 학술

논문 1편이 있고, 제1세대 디자이너 중 생존 디자

이너인 노명자(노라노의 집)는 구술채록연구 1편, 

학술논문 6편이 게재되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

다(AAA, 2013; Han, 2012a; Han, 2012b; Park, 2014a; 

Park, 2014b; Park, 2016; Park, 2017; Park, 2020b). 

또한, 최경자의 경우는 석사학위논문 1편과 학술

논문 2편, 최경자와 노명자의 비교논문 1편이 연

구되어 최경자(국제양장사)와 노명자의 경우는 심

층연구가 이루어져 있다(Lee, 2015; Lee & Soh, 

2016; Park, 2019; Park, 2020a). 하지만, 1960년대 

한국패션은 개괄 연구 논문 1편이 발표되어 있어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개별디자이너의 행보 고찰

은 부재한 상태이다(Park, 2022). 선행연구들은 20

세기 한국 근현대패션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의미

가 있다. 하지만, 한국패션의 현대화가 이루어진

1960년대 활동한 개별디자이너의 발굴은 한국 근

현대패션사의 원류를 밝혀내는데 필요한 연구과제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1세대 디자이너들과 함께

활동하며 패션시스템을 정립한 1960년대에 출현한

제2세대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행보를 분

석하여 한국 근현대패션의 객관적 사실을 고찰하

려 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매체 자료에 근거하여 1960

년대에 활동한 한국 패션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사

회적 환경이 반영된 이들의 행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체 자료에 근거하여 새롭게 발굴된 

1960년대 디자이너들은 누구인가이다. 둘째, 1950

년대에 활동한 제1세대 디자이너들에게 사사를 받

아 데뷔한 디자이너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패션사

적 행보는 어떠했는가이다. 셋째, 예술학과 인문학

을 전공한 디자이너는 누구이며, 이들과 기존 디

자이너들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이다. 넷째, 1960년

대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활동한 디자이너들

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가이다.

다섯째, 매체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추출된 디

자이너들의 행보는 무엇이며, 선행연구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밝혀진 패션사적 오류와 사실은 무엇

인가이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내용분

석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해결을

위해 신문자료 총 244편, 여원 181편, 여상
158편을 비교 분석하여 근거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본고는 기초자료를 매체별로 1차 분류

하고 이를 연대별, 디자이너별로 심층 분석한다. 

또한, 이미 선행연구가 진행된 최경자, 노라노를 

비롯한 제1세대 및 제2세대 디자이너들은 연구 대

상에서 배제한다. 또한, 연구 대상 자료 중 여원
과 여상 1960년 자료와 여상 1961년, 1968년,

1969년 자료, 그리고 1960년 매일경제, 1961년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1962년, 1963

년, 1964년, 1965년 매일경제는 본 연구의 기초

자료 분류에서 추출한 제2세대 디자이너의 기사 

혹은 화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연구 대상 자료

에서 제외한다. 

본고에서 디자이너의 데뷔 시점에 따라 제1세

대 디자이너는 1960년 이전 양장점을 오픈하거나 

패션쇼 혹은 전시를 개최한 디자이너로, 제2세대 

디자이너는 1960년부터 1968년까지 패션컬렉션을 

통해 데뷔한 디자이너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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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및 표기법

본 연구는 최고 64년 이상 된 매체 자료를 고찰

함에 있어 간접 인용의 경우에도 주요 단어의 표

기법은 원전에 따르며 문장 내에 일부라도 원전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는 출처를 밝힌다. 예를 들어, 

오후를 지칭하는 ‘하오’의 경우는 해당 문장이 직

접 인용이 아니더라도 원전의 표기법에 따른다. 

또한, 본고에서는 디자이너 명과 양장점 명 중에

서는 디자이너 명을 우선 기술하며 양장점 명은 

디자이너 명을 기술한 후 ‘()’에 병기한다. 더불어, 

인용의 경우 원전의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따르며, 

의미 전달이 필요한 경우 본문은 ‘()’에 독음 및 의

미를 기술한다(Park 2022).

Ⅱ. 연구 대상 자료 분석을 통해 본 
1960년대 사회적 환경 

1. 연구 대상 자료 분석

본 연구 분석 대상 자료 중 여원과 여상에
는 진태옥 여원 1편과 여상 1편, 이미원 여
원 4편, 한계석 여원 2편과 여상 4편, 조영자

여원 4편, 소영희 여원 18편과 여상 9편, 이

용렬 여원 10편과 여상 11편, 하영애 여원
10편과 여상 2편, 김연 여원 18편과 여상 9

편, 김수선 여원 1편과 여상 1편, 박문자 여
원 25편과 여상 9편, 박윤정 여원 3편과 여
상 1편, 이병복 여원 5편과 여상 2편, 도재은

여원 7편과 여상 1편, 안성공 여원 12편과

여상 12편, 지미 리 여원 5편과 여상 1편,

잭키 성 여원 1편과 여상 1편, 김정수 여원
2편과 여상 41편, 윤영섭 여원 4편, 한희도

여원 5편과 여상 2편, 김정애 여원 2편, 김

기택 여원 1편, 최광호 여원 1편, 이상덕 여

원 1편, 박의상 여원 1편, 이은주 여원 1편,

조원자 여상 3편, 조원주 여상 13편, 윤순모

여원 8편, 박정일 여원 1편, 조경희 여원 24

편과 여상 22편, 윤정옥 여원 8편과 여상 9

편이 추출되었으며 디자이너별 게재 연도 및 빈도 

분석은 <Figure 1>과 같다.

신문자료의 경우는 이미원 경향신문 3편, 동
아일보 1편, 조선일보 2편, 한계석 경향신문
2편, 조선일보 1편, 조영자 경향신문 1편, 동
아일보 1편, 조선일보 1편, 소영희 경향신문
3편, 동아일보 2편, 조선일보 1편, 매일경제
1편, 이용렬 경향신문 2편, 조선일보 4편, 하

영애 경향신문 2편, 김수선 경향신문 4편, 매
일경제 1편, 박문자 경향신문 7편, 동아일보 3

편, 조선일보 5편, 박윤정 경향신문 11편, 동아

일보 7편, 조선일보 5편, 매일경제 2편, 이병

복 경향신문 15편, 동아일보 26편, 조선일보
19편, 매일경제 1편, 도재은 경향신문 8편,

동아일보 3편, 조선일보 1편, 매일경제 1편,

안성공 경향신문 4편, 잭키 성 매일경제 1편,

김정수 동아일보 1편, 윤복희 경향신문 1편,

매일경제 2편, 한희도 경향신문 12편, 동아

일보 7편, 조선일보 4편, 매일경제 1편, 김정

애 경향신문 1편, 윤영숙 동아일보 1편, 한영

수 매일경제 1편, 이은주 조선일보 1편, 배규

정 조선일보 1편, 조경희 경향신문 21편, 동
아일보 9편, 조선일보 13편, 매일경제 6편,

윤정옥 경향신문 5편, 동아일보 2편, 조선일

보 4편이 추출되었으며 디자이너별 게재 연도와

매체 게재 연도 및 빈도 분석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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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0년대 사회적 환경과 제2세대

디자이너의 출현

1960년대는 한국패션의 현대화가 정착되고 디

자이너 맞춤복 양장점, 디자이너 기성복 양장점, 

상업기성복 브랜드의 공존이 시작된다. 또한, 이 

시기는 1950년대부터 원단을 생산하며 국가기관산

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상업브랜드들

이 론칭하여 한국패션 시장의 다각화와 시스템화

가 이루어지고, 디자이너 양장점 역시 사회적 환

경에 발맞추어 변화한 시기이다(Figure 3). 

1960년대는 현대적 의생활 장려와 사회적 규범

의 재정립이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

은 1961년 한국인의 의생활 현대화를 위해 기획된 

｢신생활복장운동｣이다(“Actresses who”, 1961). 또

한, 1961년 정부 부처인 사회부는 각종 단체의 난

립과 경쟁을 막기 위해 유사단체 통합령을 내리는

데 복식 부문에는 1961년 8월 27일 대한복식연우회

와 한국디자인협회가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KFDA)

로 통합된다(Choi, 1999; Park 2022) 또한, 정부 후원

의 국내외 문화행사가 기획되어 국제 대사관, 부

인회 초청 문화행사와 자선 패션쇼가 개최되고 

1968년 9월 9일에는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에서 벨
트의 퍼레이드가 열려 의복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부문까지도 지원이 확대된다(Park 2022; “The style”, 

1968). 

현대적 의생활의 장려로 디자이너들의 데뷔가 

증가하고 일반인들의 양재 교육이 확산되며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제1세대 디자이너 주축의 국내 패

션전문학원과 연구소가 늘어난 것도 1960년대이다. 

박순기의 서라벌양재전문학원은 모-드 복장연구

잡지를 발행하고 학생의 작품을 게재하며 신진디자

이너들의 역량을 알린다(“Suit style,”, 1960). 반면, 

명석축자(明石祝子)의 오리엔탈양재학원은 핀·워크

와 스포티한 바이어스 재단, 모자양재법 등을 국내

에 선보여 주목받는다(Myeong-seock-chuk-ja, 1962; 

“Pin work”, 1965; “Sporty bias”, 1966). 더불어, 최경

자의 국제복장학원은 일본 문화복장학원과 미국 

FIT (Fashion Institute Technology)와 자매결연을 통

해 국제복장학원 졸업생들의 해외 유학을 주선한다

(Choi, 1999). 이와는 다르게, 이종천의 중앙데자인

연구소는 스타일화 기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담당

하며 후학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디자이너의 재교육

과 자문을 담당한다(Park, 2020b; Park, 2022). 또한, 

서수연의 아리사복식연구소는 빠리·콜렉숀 분석, 

우리나라 여성 복식 세미나 개최, 옷차림에 대한 무

료 강의를 진행하며 트렌드 전파와 일반인들의 양

재교육을 위해 힘쓴다(“Dressmaking academic”, 1966; 

“Post”, 1967; “Successful clothing”, 1967). 더불어, 김

요안나의 뉴스타일편물학원은 학원 주최의 편물 전

시회와 편물 콩쿠르를 개최하며 편물의 장점을 알

리고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다양한 스타일을 만

들어낼 수 있는 편물 제품의 사례를 제시하여 주목

받는다(“Knitting ｢competition｣”, 1962; Park 2022).

제1세대 디자이너는 노명자(노라노), 박순기, 최

경자 등 소수의 디자이너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양재

학원 혹은 양장점에서 양재 기술을 배워 디자이너로 

데뷔하였으나 1960년대 데뷔한 제2세대 디자이너들

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에서 유학 후 귀국

하여 디자이너로 데뷔한다. 토탈 패션시스템 교육 중

심의 일본 교육 기관은 문화복장학원, 에꼴·장·디게

(Ècole Jean Digue), 살롱 드 사뽀(Salon de Chapeau) 

등이며 입체재단, 고등재단, 모자 제작 등을 교육한

다(Yoon, 1968). 오트 쿠튀르 시스템의 본거지인 프랑

스에서는 에꼴 겔 라벤느(Ècole de Labenne) 고등양재

학원, 아까데미·드·꾸쁘·드·빠리(Académie de Couture, 

Paris) 등에서 디자이너들이 유학하였는데 이들은 프

랑스 오트 쿠튀르 하우스 시스템 학습과 더불어 고급

기성복 시장으로 전환되는 파리 패션계의 동향을 

함께 경험한다(Park, 2022). 미국의 경우는 고급기성

복 시스템 학습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데 FIT, Parsons Design School, 레이버그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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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bug School) 등에서 디자이너들이 수학한다

(“Fashion season”, 1966; Yoon, 1969). 

패션전문잡지 여원, 여상이 박치우(Gentlemen’s 

Quarter_GQ양복점)와 김봉남(앙드레양재실) 같은 신

진 디자이너의 개인 패션쇼를 후원하거나 디자이

너들의 단체 패션쇼를 후원하는 것도 1960년대의 

특징이다. 또한, 패션쇼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김정수(이사벨라), 전애경(뷔엔나양장점), 조원자와 

조원주(예쁘다양장점) 등의 디자이너들은 여원,

여상에 개인 화보와 광고를 게재하며 브랜드를 

홍보한다(Park, 2022). 

제1세대 디자이너 중에서는 이종천이 회화를 

전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외의 디자이너들은 패

션 혹은 양재를 공부하거나 양장점 견습 과정을 

거쳐 데뷔한다. 하지만, 1960년대는 회화 및 조각 

등 예술학 전공 디자이너와 사학, 문학, 인문학 전

공 디자이너들이 출현하고 이들은 패션디자이너와 

예술가적 활동을 병행하거나 매장을 복합문화의 

공간으로 만들며 옷을 의복 자체가 아닌 문화 콘

텐츠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Ⅲ. 제1세대 디자이너에게 사사 받은 
제2세대 디자이너

1. 이종천의 중앙데자인연구소, ｢살롱 드 모드｣
출신 디자이너; 진태옥, 이미원 

최초의 패션칼럼니스트이자 정확한 컬렉션드로

잉으로 명동 디자이너들의 스승으로 인정받은 중

앙데자인연구소 이종천에게 사사 받은 제2세대 디

자이너는 진태옥과 이미원이다. 진태옥은 우연히 들

린 을지로 ｢House of Nora Noh_노라노의 집｣에서 

일본 잡지에 소개된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 

1883-1971)의 칼럼을 읽은 것을 계기로 패션디자

이너에 관심을 가진다(Lee, 1997)(Figure 12). 이후 

진태옥은 1961년 디자이너 이종천의 명동 중앙데

자인연구소에서 1년간 디자인을 공부하고, 1965년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디 쉐네양장점｣을 오픈한다

(Lee, 1997). 이화여자대학교 옛 빠리다방 1층에 위

치한 ｢디 쉐네양장점｣에서 진태옥은 세련되고 깔

끔한 도시적인 양장을 선보이며 입지를 다지고, 3

년 후 명동으로 입성하여 ｢프랑소와의상실｣을 오

픈하며 주류 디자이너에 포함된다(Lee, 1997). 젊

은 감각과 실용성을 중시한 진태옥은 리버서블 디

자인을 주력 상품으로 선보인다. 

이화여자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한 이미원은 오

리엔탈양재학원에서 양재를 배운 후 ｢살롱 드 모

드｣ 이종천에게 디자인 실무를 사사 받으며 패션

계에 입문한다(“New face”, 1966; “Youth designer,”, 

1966)(Figure 19). 1966년 일본, 불란서, 미국 등 해

외 유학을 준비하던 이미원은 3월 12일 제1회 의

상발표회를 개최하고 1967년 동경 이토의복연구

소 유학 후 1968년 명동에 양장점을 연다(“Interview, 

fashion designer”, 1992; “Mrs. Mi-won Lee,”, 1966). 

이미원은 이종천의 컬렉션드로잉 스타일을 명확히 

구현해낸 디자이너이다.

2. 국제복장학원 출신 디자이너; 한계석,

하영애, 김연, 김수선, 조영자, 소영희,

이용렬

1951년 청주여자사범대학을 졸업한 한계석은 

1961년 국제복장학원 연구과에 입학한다(Choi, 

1990)(Figure 8). 스승 최경자는 한계석이 항상 오

래도록 학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고 성품도 좋아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노력의 결실로 장학

금을 받아 과정을 마쳤다고 설명한다(Choi, 1990). 

1962년 연구과를 졸업한 한계석은 1963년 3월 개

최된 제1회 신인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2위를 수

상하고, 같은 해 ｢로라 살롱｣을 오픈하며 디자이

너로 데뷔한다(“Great colors”, 1963; Han, 196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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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계석은 1964년부터 국제복장학원 강사로 활

동한다. 특히, 한계석은 대중들이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 제작 방법

을 공개하며 의생활 개선에 힘쓴다.

｢샤누아르양장점｣은 국제복장학원 출신 하영애,

김연, 김수선이 1965년 3월 반도·조선호텔 아케이

드 내에 함께 창업한 양장점이다(Ha, 1965; “Kook-je 

costume”, 1965a; “Kook-je costume”, 1965b). 하지만, 

이들 중 김연과 김수선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하

영애의 행보만이 보인다. 하영애는 1965년 1월 국

제복장학원 연구과를 졸업하고 국제복장센터 디자

이너로 활동한 후 ｢샤누아르양장점｣을 공동 운영

한다(Ha, 1965; “Kook-je costume”, 1965a; “Kook-je 

costume”, 1965b)(Figure 13). ｢샤누아르양장점｣은
양장 생활의 아카데믹한 탐구와 오피스 레이디를 

위한 디자인을 제시한다. 이후 1971년부터 1972년

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아담·슈티에게 사사 받고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수를 받은 하영

애는 귀국하여 충무로에 단독으로 ｢로뻬의상실｣을
오픈한다(“Young-ae Ha’s”, 1974). 

조영자는 1961년 숭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국제복장학원 연구과를 수료 후 1967년 명동

에 ｢트로아조｣를 개업한다(Choi, 1990)(Figure 23). 조

영자의 첫 컬렉션은 1968년 9월 21일 하오 2시 세종

호텔 해금강 홀에서 개최되는데 겨울 의상 32점을 

선보인 이 컬렉션에서는 실용적인 옷보다 예술성을 

중시한 이브닝웨어 작품이 발표된다(“A unique”, 

1968; Park, 2022). 한국 전통 모티프를 컬렉션에 적극

적으로 반영했지만, 조영자는 흑과 백 외에는 모두 

프린트가 없는 은은한 중간색을 사용하여 전통과 현

대의 조화를 시도한다(“A unique”, 1968; “Troa Jo”, 

1968). 조영자는 한국 전통을 재해석한 예술적 디자

인과 실용적 디자인을 병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와 국제복장학원을 졸업

한 소영희는 1965년 6월 12일 반도호텔 다이나스티·

룸에서 개최된 제2회 전국디자인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디자이너로 데뷔한다(“Best 

trend,”, 1965; “What did”, 1965)(Figure 25). 소영희는 

안팎을 마음대로 뒤집어 입을 수 있고 요크와 모자 

뒷 끝, 바클 등을 삼각형으로 통일된 형태의 레인코

트를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주목받는다(“Best trend,”, 

1965). 이후 소영희는 1968년 개인 양장점 ｢석란의

집｣을 오픈하고 같은 해 6월 7일 신문회관 3층 강당

에서 하오 2시와 4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첫 石蘭 

의상발표회를 개최하며 데뷔한다(“Seoknan(orchid 

blooming”, 1968). 소영희의 디자인은 절제된 커팅과 

세련된 컬러 코디네이션이 특징이다.

1950년대 말 이용렬은 동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

하고 국제복장학원에 입학한다(Choi, 1990)(Figure 7). 

1960년 국제복장학원 연구과를 졸업한 이용렬은 

1962년 서울 시청 앞에 ｢SALON·20·ANS_싸롱 뷍

땅｣을 오픈하고, 1968년 첫 패션쇼를 개최하기 전

까지 약 7년 동안 20대를 타깃으로 작품을 발표하

며 실력을 인정받는다(“Male designer”, 1968).

3. 국내에서 수학 후 해외 유학을 선택한

디자이너; 박윤정, 박문자

박윤정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의류학을 전공

하고 ｢노라노의 집｣에서 디자이너 노라노에게 사

사 받아 패션계에 데뷔한다(“Women’s front”, 1960)

(Figure 14). 이후 박윤정은 1964년 뉴욕 메이어·스

쿨·오브·패숀에서 입체디자인을 공부하고 1965년

5월 귀국하여 서울 충무로에 ｢미스박 테일러｣를
오픈한다(“11 costume”, 1967). 양장점 오픈 2년 후

인 1967년 3월 24일 박윤정은 첫 패션쇼를 개최하

고, 뉴욕에 상주하는 아리랑예술단의 무대의상을 

제작한다(“Practical clothes,”, 1967; “11 costume”, 

1967). 박윤정은 실용적으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다양한 아이템을 제안한다. 

박문자는 1963년 국제복장학원 연구과 졸업 직후 

3월에 개최된 제1회 신인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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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수상하며 디자이너로 데뷔한다(“Great colors”, 

1963; “Ms. Mun-ja”, 1967)(Figure 20). 이후, 1965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년 동안 입체재단과 의상 

색채학을 공부한 박문자는 1966년 6월 귀국해 ｢모
드·살롱｣을 오픈하며 입체재단으로만 디자인한다

는 살롱 운영 원칙을 세운다(“Ms. Mun-ja”, 1967). 

박문자는 입체재단으로 구축된 한국 여성의 인체

에 맞는 양장을 탐구한다.

Ⅳ. 예술학 및 인문학 전공 
패션디자이너

1. 예술학 전공 디자이너; 이병복, 도재은,

안성공

이병복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 후 프

랑스로 이주하여 아까데미·드·꾸쁘·드·빠리에 입

학하여 6개월간 수학한다(“Byung-bock Lee”, 1960; 

Park, 2022)(Figure 6). 또한, 이병복은 쏠본느(La 

Sorbonne)의 불란서어 교수양성과를 졸업하고 ‘아까

데미·뒤·훼(Académie D’ Féu)’에서 조각을 연구하며 

동회원이 된다(“Byung-bock Lee”, 1960). 이병복은 

한국에서 패션디자이너가 아닌 조각가로 먼저 소개

된다. 1960년 6월 4일 귀국한 이병복은 자택에 ｢네
오 살롱｣을 오픈하고 12월 17일 첫 번째 패션쇼를 

개최하며 디자이너로 데뷔한다(“Byung-bock Lee”, 

1960; “Painter Ok-yeon”, 1960; “11 costume”, 1967). 

이병복은 “보통 옷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간혹 

발표회 같은 게 있어서 온 정성을 기울여 지어 놓

은 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값을 따질 수가 없어

요.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 뜯어 버리곤 하지요. 간

혹 손님들 가운데에는 그걸 사겠다고 값을 따지고 

깎고 흥정을 하려고 들거든요. 저는 그걸 못합니

다.”라고 자신의 디자인철학을 설명한다(“Designer 

involved”, 1968). ‘첨단을 걷는 여인의 대표’로 불

리며 국내에서 패션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린 이병

복은 ‘아까데미·뒤·훼’의 회원으로 지속해서 활동하

며 조각가의 꿈을 잊지 않고, 1966년에는 극단 자
유극장을 창설하여 무대 연출과 의상 영역으로

예술적 역량을 확장한다(“A wide”, 1962; “Founding 

of”, 1966). 이병복은 패션디자인, 조각,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은 종합 예술가

이다. 

해방 전 일본 음우양재학원을 졸업한 도재은은 

6.25 전쟁 피난기 대구에서 참모 부인들에게 양재 

특강을 한 것을 계기로 대중을 위한 양재 교육을 

시작한다(Heo, 1995a; “Mrs. Jae-eun”, 1966)(Figure 

11). 이후, 1953년 미국 캔사스주립미술대학을 졸업

한 도재은은 1961년 국립예술아카데미에서 의상디

자인 수학 후 카톨릭대학의 미술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다(“Mode salon”, 1966; “Mrs. Jae-eun”, 1966; 

“The dream”, 1990). 1964년 한국에 귀국한 도재은

은 수도여자사범대학교(현. 세종대학교), 성심여자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1966년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조교수로 부임한다(“Fashion 

season”, 1966; “Mode salon”, 1966). 또한, 장충초등

학교 옆 신당동 자택에 ｢도재은 쌀롱｣을 운영하며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한다(“Mode salon”, 1966). 여
원 1966년 4월호는 ‘자기류(自己流)의 실루엣이나

라인을 간직하고 있는 디자이너를 꼽기 힘든 것이 

우리 의상계의 현실이지만, 도재은 여사의 옷은 

어디서나 곧 구별해낼 수 있다’고 평가한다(“Mode 

salon”, 1966). 도재은은 드라마틱한 컷팅으로 선의 

미를 읽어낸 교육자 겸 패션디자이너이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안성공은 국제복장학

원 연구과를 졸업하고 ｢ELYSÈE DRESS MAKER_

엘리제양장점｣에서 1년간 근무한 후 1966년 첫 컬

렉션을 개최하며 패션계에 이름을 알린다(“Kook-je 

costume”, 1966; Park, 2022; “Seong-gong Ahn’s”, 

1966)(Figure 18). ｢안 모드 살롱｣ 관련 기사는 1970년

대 매체 자료에 남아있으나 살롱 오픈 시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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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자료는 부재하고 1966년 안성공이 첫 패션쇼

를 개최하고 1963년 10월 22일 양금철이 개업한 

｢ELYSÈE DRESS MAKER_엘리제양장점｣의 개점

할 때부터 1년 동안 활동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

로 1960년대 중반 살롱이 오픈된 것으로 추정된다

(Ahn, 1970; “Hall of”, 1963; “Opening guide”, 1963; 

Park, 2022). 안성공은 ‘동양의 선(線)’이라는 주제로 

고가(古家)의 건축 양식과 한복의 선에서 영감을 받

아 구라파 양장의 입체적인 곡선에 한복의 평면적인 

직선을 융합하고, 기와지붕, 저고리 도련 등에서 보

이는 특유의 동양적 곡선을 액센트로 강조하여 컬렉

션 라인을 전개한다(Ahn, 1966).

2. 인문학 전공 디자이너; 지미 리, 잭키 성

사학을 전공한 ｢그래머양장점｣의 지미 리는 타

고난 집중력으로 교양적 소양을 작품에 담아내며 

1960년대 중반 신예 남성 디자이너로 이목을 끈다

(“New face”, 1966)(Figure 21). 지미 리가 패션계에

서 주목받은 계기는 2-3년 이내에 작품 활동을 하

는 복식 디자이너들 중 신인과 접촉이 많은 중견 

이상 디자이너들과 신문사들의 여성란을 담당 기

자 20명에게 추천을 받아 진행된 신인 디자이너 선

정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이다(“Faces that”, 1966). 

또한, 지미 리는 1960년대에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

의 사무국장을 맡고, 경기양재학원 강사로 활동한

다(“New face”, 1966). 인문학적 소양을 옷에 담기

위해 노력한 지미 리의 열정은 잡지에 기고한 칼럼

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1967년 여원 1월호에 流
行을 따르는 일에 대하여에서 지미 리는 논어의

말인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食者 未足與議(공자님

께서 말씀하시길 선비의 도에 뜻을 두고서 나쁜 옷

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히 하는 자는 아직 더불어

의논할 사람이 못된다)”를 인용하여 유교적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사회적 인식을 안타

까워하고 ‘멋’이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입는

사람의 교양과 센스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밝힌다

(Lee, 1967). 지미 리는 인문학적 콘텐츠를 작품에 

담아낸 디자인 철학자이다.

국문학을 전공한 잭키 성은 패션디자이너라는 직

업에 매력을 느껴 1960년대 중반 용산구 갈월동 59 

용중 입구에 ｢잭키 싸롱｣을 오픈한다(“Jackie salon”, 

1967; Sung, 1967)(Figure 24). 잭키 성은 숙녀 양장

이란 신사 양장과 달리 해마다 유행이 변하고 일

정하게 고정된 스타일 없이 한 사람의 개성과 취

향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

이며, 양장은 한 벌의 옷으로 완성된 제품은 물론 

디자인·스케치만으로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고 여

성복의 속성과 디자인의 예술성을 설명한다(Sung, 

1967). 잭키 성은 고객을 존중한 예술적 디자인을 

구현한다. 

Ⅴ. 1960년대 한국패션의 환경이 
반영된 디자이너들의 행보

1. 고급기성복 디자이너; 김정수, 한희도,

윤영섭, 윤복희

김정수는 1963년 9월 10일 미도파백화점 3층에 

고급 기성복점 ｢이사벨라｣를 오픈한 것이 매체 자

료에서 확인된다(“News”, 1963; Park, 2022)(Figure 

9). 하지만, 1962년 11월 여상 기고문을 살펴보

면 김정수는 이미 양장점 ｢이사벨라｣의 디자이너

로 활동하고 있었다(Kim, 1962; “News”, 1963). 김

정수는 1960년대 초 한국에서의 기성복에 대한 인

식이 ‘싸구려의 대명사’, ‘값싸고 너절하고 곧 입

을 수 없게 되는 옷’, ‘새로운 모-드라든가 쎈스와

는 달리 약간 크고 적고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

람이나 아무 관계없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Kim, 1963). 이와 달리, ｢이사벨라｣의 디자인은

‘오-더(注文)한 옷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이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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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고급바스질’, ‘최신유행의감’을 바탕으로 한 

프레타포르테라고 강조한다(Kim, 1963). 

한희도는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15 

해방 직후 무궁화 양재학원에 입학해 본과와 연구

과를 졸업한다(Han, 1963). 이후 한희도는 미국과 

불란서의 패션 회사에서 일하며 해외 패션시스템

을 습득할 기회를 얻고, 1958년 귀국 후 한국, 미

국, 파리에서 배운 양장 경험을 종합해 8월 명동에 

｢보그양장점｣을 개업한다(Han, 1963)(Figure 5). 한

희도는 1960년대 초 이미 기성복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1969년 기성복 전문 브랜드 

｢Han｣을 론칭한다(Han, 1963; Han, 1964). 

윤영섭은 대학을 중퇴하고 1961년 미국으로 건

너가 뉴욕의 FIT, 파슨스 디자인 스쿨(Parson’s 

Design School), 5번가의 모델링 스쿨에서 디자인과 

패턴을 공부한다(Yoon, 1969)(Figure 27). 기성복 회

사 버쉬 드레스 하우스(Bersoui Dress House)의 쇼우 

룸 모델로 출발하여 견본 재단사, 보조 디자이너를

거쳐 고급기성복 회사인 맘젤(Mamselle Dress Inc.)

의 디자이너로 5년간 근무한 후 윤영섭은 1969년

자신의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귀국한다(Yoon, 

1969). 1969년 봄 기성복 전문 부티크 ｢윤스팻션살

롱｣을 오픈한 윤영섭은 기능적이고 심플한 디자인

에 능숙한 색채 배합의 테크닉 그리고 미국식 입체

재단과 국내 재봉술을 융합하여 구축한 완벽한 바

느질 실력으로 앞세워 주목받는다(Yoon, 1969).

뉴욕에서 7년간 의상디자인을 공부하며 실력을 

쌓은 윤복희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전속계약 제안을 

계기로 1969년 귀국하여 백화점 내에 ｢기성복 전문 

특별코너｣를 오픈하고 같은 해 11월 신세계백화점

에서 귀국 패션쇼를 개최한다. 1969년 11월 8일

하오 3시와 11월 12일에 개최된 윤복희의 패션쇼

에는 세계 기성복 조류에 맞춘 대중적이면서도 하

이패션의 감각을 살린 63점이 발표된다(“Bock-hee 

Yoon,”, 1969; “Circumstance of”, 1969; Park, 2022).

2. 라이프스타일을 탐구하는 프랑스식 살롱

문화의 본거지 구축; 김정애, 김기택, 최광호, 

이상덕, 박의상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1959년 

신세계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며 화가로 데

뷔한 김정애는 1962년 반도 화랑에서 나무, 가죽, 

자연물을 소재로 한 액세서리 전시회를 열며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한다(“Bi-ham Kim”, 1970). 

이후, 1968년에 의상발표회를 개최하고 ｢비함살롱｣
을 오픈한 김정애는 옷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곧 ｢비
함살롱｣은 소설가 정연희, 화가 박근자, 신문기자 

정광모, 소프라노 이경숙, 연극배우 오현주 등 문화

계 여류 인사들의 아지트가 된다(“Women’s salon”, 

1969)(Figure 26). 당시 문화계 인사들은 김정애를 

‘비함’이라 불렀는데, 김정애는 1970년대에 ‘김비함

(金毘含)’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Bi-ham Kim”, 

1970; “Women’s salon,”, 1969).

경복고등학교 38회 졸업생 동문인 김기택, 최광

호, 이상덕, 박의상은 시인과 연극배우들이다(“Visit 

｢Pinocchio｣”, 1966)(Figure 22). 이들은 개인의 소양

과 재능을 종합할 기회를 탐색하고, 이후 스웨터

와 스카프 전문점 ｢삐노끼오의류점｣을 1966년 1월

명동성당 앞에 오픈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 공

동체를 만든다(“Visit ｢Pinocchio｣”, 1966). ｢삐노끼

오의류점｣은 ｢현대시 동인회｣ 연락소를 겸하여 의

류제품과 더불어 우수한 작가들의 개인 시집을 판

매하여 현대시 보급에 앞장서고, 화가들이 직접 

그린 생일 카드, 크리스마스카드, 소형액자 작품을 

판매하고 연극회, 무용발표회, 음악회 등의 프로그

램을 기획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Visit ｢Pinocchio｣”, 

1966). 이들은 스웨터나 그 밖의 의류제품들의 주

요 고객들이 외국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품질이 보증되는 창의적인 디자인의 스웨터를 소

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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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원하는 스타일을 직

접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Visit 

｢Pinocchio｣”, 1966). ｢삐노끼오의류점｣의 디자인은

각 미술대학 학생들의 창작품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여 작품에 적용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젊은 감

각이 특징이며 스카프, 가죽장갑, 양말 등의 소품

과 저어지를 활용한 제품을 함께 선보임으로써 주

요 고객층인 여대생들과 젊은 BG(Business Girl)들

의 호응을 얻는다(“Visit ｢Pinocchio｣”, 1966).

3. 디자인을 전담하는 유럽식 스타일리스트

시스템 수용; 윤영숙, 조원자, 조원주, 서이순

｢메리노양장점｣은 1960년대 초 윤영숙이 명동

에서 운영한 양장점으로 1968년 한영수, 1964년부

터 1967년까지 ｢사포양장점｣에서 활동하다 1968년

｢메리노양장점｣으로 이직한 이은주와 1969년 배규

정이 소속 디자이너로 확인된다(“Be careful”, 1968; 

“Emergence of”, 1968; “Market economy”, 1969; 

“Waste basket”, 1963). 이들 중 이은주는 1964년 건

국대학교에서 의상과를 졸업하고 오리엔탈양재

학원에서 대학 시절 부족했던 가봉을 학습한다

(“Emergence of”, 1968)(Figure 10). 특히, 핑크와 브

라운 계통을 주로 사용하여 주목받은 이은주는 손

님에게 스타일화를 직접 그려가며 알맞은 디자인

을 권하는 것으로 인지도를 높인다(“Emergence of”, 

1968). 

1950년대에 오픈한 조원자와 조원주의 ｢예쁘다

양장점｣은 성인 옷을 디자인하였으나 치열해지는

양정점의 경쟁 속에서 아동복으로 영역을 확장하

여 유명해진다(Park, 2020b). 조원자는 여성 디자이

너, 조원주는 남성 디자이너이고 가족관계로 추정

되며 이들 중 조원주가 브랜드의 디자인을 주도적

으로 담당한 것이 확인된다(Figure 4). 

1965년 명동 입구에 서이순이 문을 연 ｢루크양

장점｣에는 윤순모, 박정일이 전속 디자이너로 활

동한다(Heo, 1995b). 국제복장학원 1기 졸업생이자 

가수 양희은과 탤런트 양희경의 어머니 윤순모는 

｢루크양장점｣ 오픈 당시 디자이너로 합류한 것으

로 추정된다(Heo, 1995b; “Kook-je costume”, 1965b; 

Yoo, 1999). 반면,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중퇴하

고 국제복장학원을 졸업한 박정일은 1968년 국제

복장학원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루크양장점｣
의 디자이너로 활동한다(Choi, 1968)(Figure 16).

4. 토탈 패션시스템 도입; 조경희, 윤정옥

숙명여전국(淑明女專國, 숙명여자전문학교) 국

문과를 졸업한 조경희는 의상디자인에 관심을 가

지며 국제복장학원에 입학하여 연구과 1기 졸업

생 출신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배움에 한계를 

느껴 1964년 일본 문화복장학원으로 유학을 떠난

다(Park, 2022; “Popular for”, 1965; “11 costume”, 

1967)(Figure 15). 일본 유학 시절 격식 있는 의복의 

완성은 모자라는 것을 인식한 조경희는 모자 디자

인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동경 에꼴·장·디게에서 모

자를 연구한다(“11 costume”, 1967). 1년의 연수 후 

1965년 2월 귀국한 조경희는 3월 6일 반도·조선 아

케이드에 ｢살롱 조세핀｣을 오픈한다(“Popular for”, 

1965). 1967년 문화복장학원 선정 구라파 연수 디

자이너 멤버 30인에 발탁된 조경희는 7월 15일부

터 3개월간 독일, 스페인, 이태리, 노르웨이 등 10

여 개국을 순방하며 각 나라의 민속 의상과 복식

을 시찰한다(“Impressed by”, 1967). 연수 후 조경희

는 파리 피에르 가르뎅(Pierre Cardin, 1822-2020) 

아틀리에의 문하생으로 1개월간 연수할 기회를 얻

어 주문복 제작 방법과 패션쇼 준비 과정 등을 직

접 경험한다(“Impressed by”, 1967). 뉴욕과 로스앤

젤레스의 기계화된 기성복 공장을 견학하고 귀국 

후 조경희는 1968년 2월 새로 생긴 파고다 아케이

드 347호에 맞춤과 가봉을 생략하고 즉석에서 사 

입을 수 있는 기성복 전문점 ｢부틱 조세핀｣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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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하여 자신의 레이블을 분리하며 사업을 확장한

다(“Cardin Design”, 1967; “Post”, 1968). 

윤정옥은 일본 문화복장학원에서 입체재단, 고

등재단, 모자 제작 등을 연구하고 동경 살롱 드 샤

뽀에서 모자를 공부한 후 해외의 복식 트렌드를 

경험하기 위해 구라파를 여행하면서 모자 디자인

의 매력에 빠져든다(“Mode salon”, 1966; Yoon, 

1968)(Figure 17). 특희, 윤정옥은 여행 중 다양한 

모자를 수집하고 특수한 모자 재료를 구매하여 평

범한 모자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폼하며 모자 제

작법을 연구한다(Yoon, 1968). 1964년 10월 전시회

를 통해 패션계에 이미 이름을 알린 윤정옥은 

1965년 4월 소공동 태양빌딩 301호에 ｢Yoon’s

Mode Saron_윤스 모드 살롱｣을 오픈하고, 같은 해

여름 관심 있던 소재인 가죽의 본질을 학습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가죽공장에서 한 달간 

가죽 제조와 염색법을 견습한다(“Mode salon”, 

1966). 윤정옥은 모자와 양장의 매치를 통한 토탈 

코디네이션을 완성한다.

Ⅵ. 매체 자료 분석에서 추출된 
기타 디자이너들의 행보와 

한국 패션사적 사실

1960년대는 다양한 이력을 지닌 디자이너들이 

출현하였는데 양장점 개점 후 유학길에 올라 다시 

복귀한 디자이너로는 김복환, 백희득이 있다. 김복

환은 시카고 레이버그 스쿨에서 디자인을 전공하

고 아드레인 타빈 양장회사에서 근무한 후 귀국해 

1965년 말 명동에 ｢세실양장점｣을 오픈한다(“Fashion 

season”, 1966)(Figure 28). 10여 년 동안 양장계에 활

동한 베테랑급 디자이너이지만 김복환은 유학 이후 

대담한 컬러의 조합과 이질적인 소재의 매치를 중

시한 뉴페이스 디자이너로 평가받는다(“Fashion 

season”, 1966). 

백희득은 1937년 서울 福增外男양재연구소를 졸

업하고 20년간 가정주부로 생활하다 1956년 종로 2

가 고려당 옆에 아동복 전문점 ｢파랑새양장점｣을
개업한다(Kim, 2015; “11 costume”, 1967)(Figure 29). 

｢파랑새양장점｣의 수준 높은 디자인과 바느질에

매혹된 고객층이 생겨났지만, 백희득은 몸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체재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59년 파리 에꼴 겔 라벤느 고등양재학

원으로 유학을 떠난다(Kim, 2015; “11 costume”, 

1967). 당시 독일에서 현대음악을 공부하던 동생 

백남준의 도움으로 파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백

희득은 1년간 입체재단을 수학 후 귀국하여 1960년 

명동 세종호텔 후문에 ｢크리스티나양장점｣을 개업

하며 여성복 디자이너로 데뷔한다(Kim, 2015; “11 

costume”, 1967). 최경자 중심의 기존 한국 디자이

너 그룹과는 거리를 두며 작품의 창조에만 집중한 

백희득은 자신이 모든 옷을 직접 디자인, 재단하고 

일류 재봉사와 함께 봉제 방법을 연구하여 한국 실

정에 맞는 오트 쿠튀르 시스템을 구축하고 6회에 

걸쳐 프랑스식 의상발표회를 개최하며 신예 디자이

너에 이름을 올린다(Kim, 2015; “11 costume”, 1967).

남성 디자이너들의 활약 역시 두드러지는데 여

성복에는 김봉남, 남성복에는 박치우가 주목받는

다. 또한, 김선용, 김청, 박호삼, 신봉래, 이석, 임원

철, 최태섭은 ｢라르깡시엘｣ 그룹으로 활동한다. 이

들 중 김봉남은 1962년 국제복장학원 1년 과정의 

연구과를 졸업 후 ｢앙드레양재실｣을 오픈하고 여
상의 후원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패션쇼를 개최

하여 안정적으로 디자이너 활동을 이어간다(“11 

costume”, 1967). 김봉남은 1964년 9월 동명빌딩 맞

은편으로 양장점을 확장 이전하며 ｢살롱 앙드레｣
라는 명으로 재오픈하고 기존의 반도호텔에서 개

최하던 패션쇼를 살롱 쇼로 전환한다(“Charming, 

even”, 1962; “Designer·Andre”, 1964). 김봉남은 선

행연구(Park, 2022)에서 김복남으로 표기 오류가 

나타나 수정이 필요하다. 



Fi
gu
re
 3
1.
 A

na
ly
si
s 
th
e 
tim

e 
of
 b
ou
tiq
ue
 o
pe
ni
ng
s 
an
d 
th
e 
fir
st
 c
ol
le
ct
io
ns
 b
y 
K
or
ea
n 
fa
sh
io
n 
de
si
gn
er
s 
in
 t
he
 1
96
0s
.

1960년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고찰

-� 16�9 -



- 170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3권 4호 (2023.12)

박치우는 1965년 충무로 1가 23에 ｢Gentlemen’s 

Quarter_GQ양복점｣을 오픈하고 4월 10일 조선일

보의 후원으로 반도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1

회 남성복장발표회를 개최하며 패션 시장의 새

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킨다(“First menswear”, 1965; 

Park, 2022)(Figure 30). 복장발표회에서 자신을 디자

이너가 아니라 ‘커터’라고 명명한 박치우는 여성 옷

은 디자인하는 것이지만, 남성 의복이란 전형이 있

어 그 기본형에 시대적인 감각을 불어넣기만 하므로 

창작하기보다 원형을 그리고(드로잉) 재단하는 것(커

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First menswear”, 1965). 

｢실루엣의상실｣ 김선용, ｢김청의상실｣ 김청, 

｢그린양장점｣ 박호삼, ｢신봉래의상실｣ 신봉래, 경

기양재학원 강사 이석, ｢사포양장점｣ 임원철, ｢엘
레깡스의상실｣ 최태섭으로 구성된 7인의 남성 디

자이너 그룹 ｢라르깡시엘｣이 1968년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합동 패션쇼를 개최한다(“Bravo!”, 1968; 

Park, 2022). 1968년 3월 21일 서울 세종호텔, 27일 

대구 고식장, 28일 부산 국제극장, 29일 진해 해군

장교구락부, 31일 광주 관광호텔의 전국 5개 주요 

도시를 투어하며 개최된 ｢라르깡시엘｣의 합동 패

션쇼는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가 주최하고 경남모

직의 1968년도 신제품 ‘K·앙고라텍스’의 후원을 

받아 테토론, 울 등 국산 복지를 활용한 코트, 원

피스, 이브닝드레스 등 43점의 작품이 발표된다

(“Bravo!”, 1968; “Presentation of”, 1968; “Seven 

male”, 1968). 컬렉션은 한국적인 선과 색을 강조하

고 새로운 카팅, 햄라인의 변화 등으로 젊은 디자

이너들의 의욕적인 시도를 담아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Seven male”, 1968). 

이외에도 여상 화보를 통해 스타일을 제안하

고 양장점을 홍보한 전애경은 1953년 숙명여자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에 진학 

후 디자인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종로 1가 21번지에 

｢뷔엔나양장점｣을 오픈한다(Jeon, 1964; “Women’s 

suit”, 1964). ｢뷔엔나양장점｣의 개점 시기는 자료

에 나타나지 않으나 여상의 1963년 3월호 화보 

쥬니어 페이지에 전애경이 하프·코트와 조끼 스

카트, 조끼 스랙스 작품을 발표한 것이 확인된다

(“Junior page”, 1963). 

｢신생활복장운동｣ 참여 디자이너 그룹에는 ｢아
담양장점｣의 오예종, ｢뉴스타일양장점｣의 김필중, 

｢노블양장점｣의 오경환, ｢마이애미양장점｣의 박영

철, ｢파리양장점｣의 오한근, ｢미도파양장점｣의 류

생수, ｢미라노양장점｣의 김형구, 뉴스타일편물학

원의 김요안나이었으며 이들은 ｢신생활복장운동｣ 
패션쇼와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제품을 발표하고 양

장점을 홍보한다(Park, 2022).

1960년대 양장점 분위기에 대한 설명은 김봉남

과 김정애의 자료에서 확인되는데, 1963년 여상
8월호에는 ｢앙드레양재실｣이 “옷감을 일일이 전시

하지 않고 차곡차곡 개켜 얹어놓은 품이라든지, 들

어오는 손님에게 옷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부

터 불란서의 고급 ｢드레스·메이카스｣를 연상시킨

다”고 매장의 환경이 기술되어있다(“Life culture”, 

1963, p. 164). 또한, 1969년 여원 4월호 기사에는 

｢비함살롱｣의 분위기가 서술되어 있는데, 북창동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하고 아늑한 실내엔 옷감과 

팻션 잡지가 한 권도 눈에 띄지 않아 보편적인 양

장점 같지 않다고 설명한다(“Women’s salon,”, 

1969). 김정애는 ｢비함살롱｣에서 여류들과 함께 옷 

입는 것, 먹고 마시는 일, 그림과 음악 얘기 등 어

떻게 살 것인가로 집약되는 주제를 논한다고 밝힌

다(“Women’s salon,”, 1969). 

Ⅶ. 결 론 

매체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48명의 

1960년대 데뷔 디자이너와 40개의 양장점 혹은 브

랜드가 추출되었다(Figure 31).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세대 디자이너에게 사사 받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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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한 디자이너는 진태옥, 이미원, 한계석, 조영자, 

소영희, 박문자, 박윤정이었다. ｢디 쉐네양장점｣의 

진태옥과 ｢양장점명 미상｣의 이미원은 중앙데자인

연구소 원장 이종천이 운영한 ｢살롱 드 모드｣ 출
신으로 이들의 컬렉션드로잉은 이종천의 영향이 

드러난다. 반면, 최경자가 운영한 국제복장학원 출

신은 ｢로라 살롱｣의 한계석, ｢샤누아르양장점｣의 

하영애, 김연, 김수선, ｢트로아조｣의 조영자, ｢석란

의 집｣의 소영희, ｢SALON·20·ANS_싸롱 뷍땅｣의 

이용렬이었고 이들은 국제복장학원 주최의 연구생 

패션쇼를 통해 패션계에 입문하였다. 이와는 다르

게, 박윤정과 박문자는 제1세대 디자이너에게 사

사 받고 해외 유학 후 브랜드를 오픈하는데 ｢미스

박 테일러｣의 박윤정은 노라노의 ｢노라노의 집｣에
서 활동 후 뉴욕에서 그리고 ｢모드·살롱｣의 박문

자는 국제복장학원 연구과 졸업 후 일본에서 유학

하였다. 예술학을 전공 후 데뷔한 디자이너는 ｢네
오 살롱｣의 이병복, ｢도재은 쌀롱｣의 도재은, ｢안 

모드 살롱｣의 안성공이었으며, 인문학 전공 디자

이너는 ｢그래머양장점｣의 지미 리와 ｢잭키 싸롱｣
의 잭키 성이었다. 

1960년대의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디자이너들

의 행보는 고급기성복 디자이너 양장점, 라이프스

타일을 탐구하는 프랑스식 살롱문화 구축, 디자인

을 전담하는 유럽식 스타일리스트 시스템 수용, 

토탈 패션시스템 도입으로 나타난다. 첫째, 양장점 

오픈 시기부터 고급기성복 디자인을 출시한 디자

이너는 ｢이사벨라｣의 김정수, ｢보그양장점, HAN｣
의 한희도, ｢윤스팻션살롱｣의 윤영섭, ｢신세계백화

점 기성복 전문 특별코너｣의 윤복희가 있었다. 김

정수는 한국식 고급기성복 개념을 정립하였고, 한

희도는 맞춤복과 기성복 브랜드 분리를 통해 파리 

하이패션 시스템을 수용하였다. 또한, 윤영섭은 미

국식 입체재단과 국내의 평면 재단의 융합으로 디

자이너 기성복과 상업기성복의 차별화를 시도하였

고, 윤복희는 백화점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디자

이너 기성복 시장에 진출하였다. 둘째, 라이프스타

일을 탐구하는 프랑스식 살롱문화를 구축한 디자

이너는 ｢비함살롱｣의 김정애, ｢삐노끼오의류점｣의 

김기택, 최광호, 이상덕, 박의상이었다. 화가, 시인, 

연극배우 등 예술가 출신으로 패션계에 입문한 이 

디자이너들은 프랑스식 복합문화 공간인 살롱의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고객들이 매장 방문을 통해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김정애는 살롱을 문화계 여류 인사들

의 아지트로 만들며 예술가적 감성을 작품에 담아

내기 위해 노력한 트렌드 리더였으며, 반면 김기

택, 최광호, 이상덕, 박의상은 다양한 예술 프로그

램 기획을 통해 패션과 예술의 관계성을 탐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었다. 셋째, 디자인을 전

담하는 유럽식 스타일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한 양

장점은 윤영숙의 ｢메리노양장점｣, 조원자, 조원주

의 ｢예쁘다양장점｣, 서이순의 ｢루크양장점｣이었다. 

｢메리노양장점｣의 윤영숙은 한영수, 이은주, 배규

정을, ｢루크양장점｣의 서이순은 윤순모, 박정일을 

디자인 담당 스타일리스트로 고용하였다. 또한, 

｢예쁘다양장점｣은 조원주가 디자인을 전담하는 스

타일리스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기가 많은 스

타일리스트들은 스카우트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많

았는데, 이은주의 경우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사포양장점｣에서 활동하다 1968년 ｢메리노양장

점｣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었다. 넷째, 토탈 패션

시스템을 사업에 도입한 디자이너는 ｢살롱 조세핀, 

부틱 조세핀｣의 조경희와 ｢Yoon’s Mode Saron_윤

스 모드 살롱｣의 윤정옥이었다. 조경희와 윤정옥은 

옷뿐만 아니라 스타일에 맞는 모자를 디자인하여 착

장을 완성시켰다. 추가적으로, ｢세실양장점｣의 김복

환, ｢파랑새양장점, 크리스티나양장점｣의 백희득, 

｢앙드레양재실｣의 김봉남, ｢Gentlemen’s Quarter_GQ

양복점｣의 박치우, ｢뷔엔나양장점｣의 전애경, ｢라
르깡시엘｣ 남성 디자이너 그룹, ｢신생활복장운동｣ 
참여 디자이너들이 이 시기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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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960년대는 국내·외의 패션교육전

문기관에서 교육받은 디자이너들과 인문학, 회화, 

조각, 연극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닌 디자이너들이 

출현하였다. 또한, 1950년대부터 활동한 제1세대 

디자이너, 1960년대를 이끌어나간 제2세대 디자이

너, 1970년대를 주도할 제3세대 디자이너가 함께 

한국 근현대패션의 시스템을 정립한 시기였다. 본

고는 한국 근현대패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1960년대에 한국 패션디자이너들을 발굴한 기초 

연구로 후속연구로 1960년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컬

렉션과 매체 화보 분석을 통해 이들의 행보와 사

회적 환경의 관계를 심층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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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Korean fashion designers who were active in the 1960s and to analyze 

how their endeavors were reflected in social environments. To this end, th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ollows. 

First, based on media materials, who are the newly discovered designers from the 1960s. Second, who are the designers 

who debuted under the mentorship of first-generation designers active in the 1950s, and what were their trajectories 

in the fashion industry. Third, who are the designers that majored in arts and humanities, and how were they different 

from existing designers. Fourth, who are the designers reflecting the social environment in the 1960s, and what kind 

of activities did they engage in. Fifth, what are the works of these fashion designers, additionally extracted from 

media analysis, and what inaccuracies are there in fashion history revealed through cross validation with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view and content analysi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media sources including 244 newspaper articles, 181 articles of Yeowon, and 

158 articles of Yeosang. This paper conducted in-depth analysis by sorting the materials by media type, then by 

categorizing the materials chronologically and by each designer. The study extracted 48 designers who debuted in 

the 1960s and identified 40 boutiques. Contrasting from the 1950s, the 1960s witnessed the emergence of designers 

who received education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institutions, and designers with diverse backgrounds 

in humanities, fine arts, sculpture, and theater. It was a period where the first-, second- and third-generation designers, 

collectively shaped and established the system of modern Korean fashion.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uncovering 

the Korean fashion designers of the 1960s who established the modern fashion system in Korea and analyzing their 

endeavors. 

Key words : the 1960s Korean fashion, Korean modern fashion history, Korean fashion designers, Yeosang, Yeowon






